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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ckground :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신장의 잔여 기능을 반영하고, 임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기본 정보로 여겨졌

다. 신장 질환이 없는 군과 사구체 여과율이 (eGFR) 이 60 ml/min/1.73m2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만성 콩팥 환자군의 신장 

지표를 측정하여, 만성 콩팥병 진단의 기준값을 구하고자 하였다.

Method : 순천향 대학교 병원에서 다양한 이유로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, 당뇨병이 없으

면서 신장 질환이 없는 군과 당뇨병성 신증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eGFR 이 60 ml/min/1.73m2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군

을 구분하여 신장의 길이와 용적의 만성 콩팥병의 구분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용자 작업특성 곡선을 추정하였다.

Results : 정상 콩팥 기능을 가진 대상군은 126명,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어 있는 대상군은 34명 이었다. 정상 신장의 길

이와 용적은 각각 10.25±0.85 cm, 165±35 mL있고, 만성 콩팥병이 있는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각각 7.3±1.76 cm, 

119±38 mL로 정상 콩팥 기능 군과 차이가 있었다 (p<0.0001). 각 지표의 수용자 작업특성 곡성은 모두 대각선의 아래쪽

에 존재하였다.

Conclusion : 만성 콩팥병 환자들과 정상 콩팥기능을 가진 대상들과 용적과 길이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. 그러나 만

성 콩팥병 환자의 진단에서 신장의 길이와 용적은 적절한 선별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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